<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ur blues)
회차별로 1~3화 정도씩 주요 등장인물들의 사연이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더 인물을 이해하고 스토리에 집중하며 감정이입 할 수 있다.
그리고 친한 친구였지만 사이가 나빠진 관계, 부모님과 자식 간의 복합한 감정, 연인 간의 미묘한 관계 등 다양한 인물 간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극적이기보다는 한 인물의 미묘한 감정을 깊이 있게 다뤄서 각 회마다 마음을 울리는 장면들이 많다.
울고 웃으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다면 이 드라마를 추천한다. 

소년 심판 (Juvenile Justice)
소년 심판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과 판사 등이 작품을 이끌어간다.
소년범 범죄의 강도는 절도부터 살인 및 살인 공조까지 아주 다양하며 무겁다.
그렇기에 내용이 자극적이지만 한국의 미성년자 범죄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한 번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과연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그런 환경이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분위기로 진행이 되나 그저 잔인하고 자극적이기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아니었을까?

서른 아홉 (thirty-nine)
고등학생부터 단짝인 서른아홉 살 여자 세 명의 삶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아무래도 작품 이름이 서른아홉인 만큼 그 나이 때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세 여자의 우정이 깊어 부럽기도 했다.
감동으로 시작해 감동으로 끝나는 내용이다.
특히 손예진 배우고 이무생 배우의 연기가 정말 인상 깊었다.

도깨비 (Goblin)
원래 판타지물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도깨비와 저승사자, 이와 연이 깊은 소녀의 이야기가 뻔하지 않으면서 감동과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유명한 작품인 이유를 알만했다.

나의 아저씨 (My Mister)
이 드라마는 주연부터 조연, 분량이 적은 역할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드라마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느낌이다.
박동훈은 지안에게 진짜 어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며 차가운 지안의 마음을 녹여간다.
OST 어른은 이런 내용을 잘 나타낸 명곡이다.
극중 인물들이 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이 따뜻해서 이 드라마를 반복해서 정주행하며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작품이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Psycho But It’s Okay)
주인공의 이름은 강태와 문영이다.
문영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특수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사이코 같은 성향을 가진 어른이 된다.
강태는 자폐 스펙트럼과 발달장애 3급인 형 상태를 돌보며 정신 병동에서 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
문영과 강태는 점점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오정세 배우가 발달 장애를 너무 잘 표현해서 인상 깊었다.

재벌집 막내아들 (Reborn Rich)
송중기 배우가 윤현우와 진도준으로 1인2역을 맡았다. 윤현우는 재벌가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가 사고로 인해 그 재벌가의 막내아들 진도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 후 자신이 일하던 재벌가의 막내아들로서 재벌가에게 벌어지는 다양한 일을 마주하며 이야기가 진행된다.
배우분들의 연기력이 뛰어나 더욱 재미있었다.
실제 있었던 사건과 연관된 줄거리 자체도 재미있지만 연출력 덕분에 더욱 흥미로웠다.

안나라수마나라 (The Sound of Magic)
처음으로 본 뮤지컬 드라마다. 뮤지컬 드라마인 만큼 중간중간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온다.
동시에 화려하고 동화스러운 환타지 장면이 많이 나온다.
내용이 생각보다 유치하지 않고 감동적이면서 눈과 귀가 즐거운 드라마다.
윤아이와 나일등, 마술사 리을이 주연으로 나온다.

그 해 우리는 (Our beloved summer)
전교 일등 국연수와 전교 꼴등 최웅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새롭게 만난 둘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함을 주는 내용이었다.
사랑이야기와 더불어 극중 인물의 삶을 짜임새있고 탄탄하게 묘사해 냈다.

달의 연인 (Moon lovers scarlet heart ryeo)
고려시대 초기의 내용을 다룬 사극 드라마이다.
신분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특히 OST와 장면이 잘 맞아서 더욱 내용에 몰입할 수 있었다.
세 번 정도 다시 봤을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이다.
시공간을 초월해 고려 시대로 돌아간 해수와 네 왕자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Daily Dose of Sunshine)
정신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정다은이, 정신병동 안에서 만나는 환자를 돌보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정신질환을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이 작품을 보면 정신 질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많은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너무 몰입이 되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
인간은 강하지만 동시에 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연출을 너무 잘해서 더욱 생생한 느낌이 든다.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 누구든지 정신질환을 앓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다.

괜찮아 사랑이야 (It’s okay, That’s love)
인간이 살며 경험할 수 있는 병과 아픔,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는 드라마이다. 누군가는 네이버에 ‘작은 외상에는 병적으로 집착하며 호들갑을 떨지만 마음의 병은 짊어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과 사랑을 되짚어보는 이야기’라고 표현했다.
요즘은 마음의 병에 대해 예전보다는 많이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의 병은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의 병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반짝이는 워터멜론 (Shiny Watermelon)
타임슬립(시간 이동) 드라마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은결이 아빠의 시절로 시간 이동하여 아빠와 친구로서 함께 밴드를 하게 되는 내용이다.
거기서는 자신과 같이 타임슬립을 한 은유를 만나며 아버지의 친구들과 어머니 모두 또래 친구로 만나게 된다.
같은 나이로 만나 각자의 부모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내용이 감동적이다.

<영화>
20세기 소녀 (20th Century Girl)
풋풋하고 순수한 우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보라와 연두는 둘도 없는 단짝이다. 그런데 연두가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하러 외국으로 떠나게 된다.
연두는 보라에게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부탁을 하는데, 자신의 첫사랑인 백현진에 대해 관찰한 다음 그 정보를 전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보라에게도 설레는 감정이 찾아온다.
장면의 색감이나 배경도 파릇파릇한 느낌이다.
눈이 즐겁고 많이 어둡지 않아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이다.

너의 결혼식 (On your Wedding day)
승희와 우연의 고등학생 때의 풋풋한 만남부터 어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까지 다사다난한 사랑을 그린 영화이다.
사랑과 행복, 슬픔, 아련함 등의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다.

극한 직업 (Extreme Job)
형사들이 마약 수사를 위해 치킨집을 운영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형사들의 노력과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는 기본이고 치킨집의 뜬금없는 재미요소가 기대이상의 즐거움을 준다.
그저 웃고 싶을 때 보면 좋을 것 같은 영화이다.

기적 (Miracle)
기찻길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마을이 배경으로 나온다.
따라서 준경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청와대에 편지를 계속해서 보낸다.
이런 기찻길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영화에 나온다.
배우들의 연기력이 모두 감명 깊었으며 준경의 아버지 태윤 역을 맡은 이성민 배우의 호소력 있는 연기가 인상적이고 슬펐다.
준경과 준경의 아버지 태윤, 준경의 누나 보경이 매끄럽게 이야기를 끌어 나간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서 그런지 더 감동적이다.

연애 빠진 로맨스 (Nothing Serious)
섹스칼럼을 쓰는 서른셋 우리와, 전남친과 격한 이별을 한 스물 아홉 자영이 만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뤘다.
이 둘은 데이팅 어플로 만나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든다. 그래서 연애인듯 연애가 아닌 애매한 관계가 된다.
주인공의 시원시원하고 자유로움을 멋지게 현하는 전종서와 손석구의 연기가 일품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기 좋은 영화이다.
